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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동물원장 여용구 02-500-7002

동물기획과장 김홍현 02-500-770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grandpark.seoul.go.kr/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해설 프로그램 진행

- 따뜻한실내전시관에서멸종위기동물보전교육실시로생태계균형의중요성학습

- 1.5.(월)~2.7(토) 기간 중 월~토(화,목 제외), 하루 4회 진행

- 기후변화로위협받는남미동물과파충류번식생태특성등관찰활동으로진행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통해 사전 접수 및 현장 선착순 접수

□ 서울대공원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실내 전시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2026년 서울동물원 실내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육 프로그램은 동절기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야생

동물 멸종위기의 심각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동물해설사와 함께 해설교육으로 진행되며, 동물원내 남미관과 동양관 두 곳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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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관에서 남미동물의 생태특징과

기후 변화에 따른 파충류 번식생태, 서식지 파괴 등을 동물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생태계 보전 의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 남미관 「겨울을 녹이는 남미관 이야기」: 아메리카테이퍼, 두발가락나무

늘보 등 남미 동물의 생태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

방법을 배운다. 나무늘보의 발톱, 바다악어의 이빨 등 실물을 관찰할 수 있다.

○ 동양관 「겨울 속 따뜻한 동양관 이야기」: 파충류의 생태와 밀수·밀렵

으로 인한 멸종위기 원인을 학습하며, 뱀 허물과 배설물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과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월

5일(월)부터 2월 7일(토) 기간 중 월·수·금·토요일에 진행된다.

○ 일 4회, 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20분, 2시, 2시 40분에 각각 시작하고

교육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12월 29일

(월)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약 미달 인원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한편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동물원 입장료는 별도)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자연학습팀(02-500-7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용구 동물원장은 “추운겨울철, 가족과함께따뜻한실내관에서 야생동물의소

중함을느끼고멸종위기동물보호를위한실천의지를다지는유익한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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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사진

사진1_ 포스터 사진2_ 포스터

사진3_ 두발가락나무늘보 사진4_ 구렁이


